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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신이�있어도�괜찮은�교회

The�Church�where�You�Can�Be

마가복음�8장�27-38절

27.�예수와�제자들이�빌립보�가이사랴�여러�마을로�나가실새�길에서�제자들에게�물어�이르시되�사

람들이�나를�누구라고�하느냐

28.�제자들이�여짜와�이르되�세례�요한이라�하고�더러는�엘리야,�더러는�선지자�중의�하나라�하나이다

29.�또�물으시되�너희는�나를�누구라�하느냐�베드로가�대답하여�이르되�주는�그리스도시니이다�하매

30.�이에�자기의�일을�아무에게도�말하지�말라�경고하시고

31.�인자가�많은�고난을�받고�장로들과�대제사장들과�서기관들에게�버린�바�되어�죽임을�당하고�사

흘�만에�살아나야�할�것을�비로소�그들에게�가르치시되

32.�드러내�놓고�이�말씀을�하시니�베드로가�예수를�붙들고�항변하매

33.�예수께서�돌이키사�제자들을�보시며�베드로를�꾸짖어�이르시되�사탄아�내�뒤로�물러가라�네가�

하나님의�일을�생각하지�아니하고�도리어�사람의�일을�생각하는도다�하시고

34.�무리와�제자들을�불러�이르시되�누구든지�나를�따라오려거든�자기를�부인하고�자기�십자가를�

지고�나를�따를�것이니라

35.�누구든지�자기�목숨을�구원하고자�하면�잃을�것이요�누구든지�나와�복음을�위하여�자기�목숨을�

잃으면�구원하리라

36.�사람이�만일�온�천하를�얻고도�자기�목숨을�잃으면�무엇이�유익하리요

37.�사람이�무엇을�주고�자기�목숨과�바꾸겠느냐

38.�누구든지�이�음란하고�죄�많은�세대에서�나와�내�말을�부끄러워하면�인자도�아버지의�영광으로�

거룩한�천사들과�함께�올�때에�그�사람을�부끄러워하리라

1.�우리는�교회에�대한�‘특별한�기대’를�가지고�있는�것�같습니다.�여러분들도�교회에�

대해�가지고�있는�기대가�있다면�무엇인지�나누어보고,�그만큼�실망한�경험도�있었

다면�이것까지�나누어봅시다.

2.�오늘�설교�예화�중�한�청년이�자신은�교인들의�한심한�모습�때문에�많은�상처를�받아�

‘완벽한�교회’를�찾고�있다고�스펄전�목사님에게�말을�합니다,�그런�교회를�소개해달

라고�요청도�합니다.�대화의�끝에서�스펄전�목사님은�그�청년에게�이렇게�말합니다.�

“그�교회를�찾거든�제발�그�교회에�다니지�말게나.�자네가�그�교회에�다니기�시작하

는�순간,�그�교회는�더�이상�완벽한�교회가�아니게�될�것이니까.”

골로새서�1장�28-29절�말씀을�읽어보고,�서로의�생각을�나눠봅시다.

3.�오늘�본문에서�예수님을�‘좋은�사람,�또는�존경받을만한�선생님’정도로�생각하는�

부류(28)와�베드로처럼�예수님을� ‘그리스도(구원자)’라고�고백하는�부류(29)가�

있음을�보게�됩니다.�예수님을�좋은�사람이�아니라,�구원자로�고백하는�이들에게�주

시는�복은�무엇일까요?�오늘�말씀�중에�나누지는�않았지만,�마태복음�병행구절을�

살펴보면서�이야기해봅시다.�(마16:17,�18,�19)

4.�그런데�마가복음에서는�마태복음에�설명하고�있는�복에�대해서�구태여�설명하고�있

지�않고�그저�두�부류의�고백을�나열하고�있을�뿐입니다.�마가가�의도하는�바가�있

다면�무엇이었을까요?[마가는�원래�불완전한�사람이었는데(행15:39),�훗날�마가



복음을�기록하고�자신이�등졌던�바울에게�‘유익한�사람’이라는�평가를�받습니다

(딤후4:11).�이�부분을�생각해보며�이야기해봅시다.]

5.�오늘�말씀의�제목은�‘당신이�있어도�괜찮은�교회’이다.�오늘�말씀을�생각하면서�교

회에�가야�할�방향과�역할에�대해�생각해봅시다.


